
집을 떠나 깨달음을 이루고자 출가한

사람들을우리는스님이라고한다. 원효

스님은 <발심수행장>에서“마음속에

있는애욕을버리고세상의삶에연연해

하지 않는 사람을 출가한 스님이라 한

다”라고 말하였다. 먹물 옷을 입고 삭발

한 스님들의 차림새는 세상 사람들과는

큰 차이가 있다. 이런 품새로 사는 까닭

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떠나 오로지

부처님공부에전념하기위해서이다. 그

러므로스님이란먼저부처님의법을배

워 그 가르침에 정통해야 하고 그 근본

뜻을 깨우쳐야 한다. 그런데 이 공부를

이루기도전에부처님공부와상관이없

는 다른 곳에 마음을 쓴다면 이는 크게

잘못된일이다. 수행자의옷차림을하고

서남에게보여주고자랑하기위해서다

른 공부를 하고 있다면, 그것은 세속의

명예와이익을얻기위한탐욕이나다름

없다. 이런 수행자의 모습을 원효 스님

은“세상 사람을 속이려고 마치 굶주린

개가코끼리가죽을뒤집어쓰고있는것

과 같다”[狗被象皮]라고 하였다. <선가

귀감> 56장에서말한다.

出家人 習外典 如以刀割泥 �無所

用 而刀自傷焉

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하는 것은

마치 칼로 끈적끈적한 진흙을 자르는

것과 같다. 잘라진 진흙은 아무런 쓸모

가없고예리한칼만망가지느니라.

여기서 말하는 출가인(出家人)은 집

과 세상살이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

적극적으로 배우고 수행하여 부처님의

세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한다.

부지런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

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 마음의

근본자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다. <아

함경>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르기를“부

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 출가하여

도를 닦으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

바깥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. 자비

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감싸 조금

도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다. 즐거운

일이 생겨도 기쁘다고 마음이 들뜨지

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

리지 않는다. 크고 넓은 대지처럼 모든

것을 감싸고 잘 참아내 수행하므로 출

가한 스님이라고 한다(捨離恩愛 出家修

道 攝御諸根 不染外欲 慈心一� 無所傷

害 遇�不欣 逢苦不戚 能忍如地 故名沙

門)”라고하였다. 

출가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

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. 첫째

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한

사람이다. 겉은 출가한 사람의 모습인

데 쓰는 마음이 아직 세상일에 관심이

많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속 사람과

똑같기 때문이다. 세속의 옷을 수행자

의 옷으로만 바꾸어 입었을 뿐으로 출

가해도 별로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. 둘

째 마음은 출가했으나 몸은 출가하지

못한 사람이다. 세속에 살지만 언제나

수행에 힘쓰고 사는 사람이니, 중국의

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한국의 부설거

사와 같은 분들이다. 셋째는 몸과 마음

이 모두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. 부처

님의 법을 모르고 세속의 욕망에 휩싸

여 사는 사람이다. 넷째 몸도 마음도 다

함께 출가한 사람이다. 겉도 출가인의

모습이고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도

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. 이것을 호

심출가(好心出家)라고한다. 

갓 출가한 사람들을 위한 책 <사미율

의>에서 몸도 마음도 다함께 출가한 사

람을다음과같이이야기하고있다. 

“출가한스님이란생로병사에중생의

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

다. 중생계의 모든 것이 덧없어 자신의

것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사

람이다. 그러므로 육친의 지극한 은혜

와 사랑도 거리낌 없이 사양하며 오욕

의 깊은 집착을 떨쳐버리려는 사람이

다. 이런 마음가짐이므로 세속의 명예

와 이익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다. 사회

생활에 실패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

피해서 숨어사는 사람도 아니다. 먹을

것이 없어 부처님의 힘을 빌려 구차하

게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. 넉

넉한 절집살림살이 덕에 게을리 살며

편안한 생활을 훔치려는 것도 아니다.

오직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을

위하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사

람이다(怖四怨之多苦 厭三界之無常 辭

�親之至愛 捨五欲之深着 不爲名利所

牽 不爲王力所逼 不爲邪求活命 不爲避

懶偸安爲生死爲菩提持信出家)”

출가한 사람이라면 먼저 부처님의 가

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. 부처님의 가르

침을 알지 못한다면 출가의 의미가 없

기 때문이다.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

경전과 선서, 어록은 내전이라 하고 부

처님 가르침 이외의 세간의 모든 종교

와 사상을 담은 책들을 외전이라고 한

다. 외전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<

대론(大論)>에서 말하기를“외도의 경

전을 읽고 배우는 것은 마치 칼로 끈적

끈적한 진흙을 자르는 것과 같다. 진흙

이 뜻대로 잘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

칼을 쓰면 쓸수록 칼만 망가진다(習外

道典者 如以刀割泥 泥無所成 而刀日

損)”라고 하였다. 또 말하기를“외도의

경전을 읽는 것은 태양빛을 보는 것과

같아 사람의 눈만 멀어진다(讀外道典者

如視日光 令人眼暗)”라고 하였다. 이처

럼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

놓아두고 다른 공부에 마음을 쓰고 있

다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도 서쪽 길

로 가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의 공부와

는 점점 멀어져 출가의 의미가 사라질

것이다. 

그러나외전보는것을무조건금한것

은 아니다. <유부비내야잡사(有部毘奈

耶雜事)>나 <보살지지경(菩薩地持經)>

을 보면“불교도들이 부처님 경전 이외

에 다른 책들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

은 아니다.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비

구들은 분명히 다른 책들을 섭렵해서는

안 된다.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하여 공

부를많이한비구들이라면공부하는시

간의 삼분의 일은 다른 책들을 읽고 연

구해도 좋다. 이렇게 하는 까닭은 뒷날

부처님가르침을믿지않는사람들을그

사람의수준에맞추어설득할준비를하

는 것이며, 혹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법

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시

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

문이다”라고말하고있다.

그러므로 세속을 떠나 부처님 가르침

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중생들을 교화하

기 위한 방편으로 쓸 목적이라면 외전

일지라도 참고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면서

세속의 잡서에 취미를 붙이거나 그것에

몰두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익힌다는 것

은 칼로 진흙을 자르는 것처럼 수행에

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. 이것은 출가한

사람이 세상살이에 다시 뛰어드는 격이

다. 마치 <법화경>의 비유처럼 아버지

가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하기 위

하여 장난감과 보배가 가득한 수레를

주겠다고 방편으로 설득하여 가까스로

데리고 나왔는데, 그 위험을 모르고 아

이들이 다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드는

것과 같아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 없

다. 서산스님은말한다. 

門外長者子 還入火�中

문 밖에 나와 있던 장자네 아이들이

다시불붙은집안으로들어가도다.

■원순스님(송광사인월암)

조계종은 최근 제15회 식차마나니계(式叉摩那尼

戒) 수계산림 봉행 일정을 공지했습니다. 4월 9일부

터사흘간직지사에서열릴이번수계산림은2005년

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니로서 강원이나 동

국대 불교대, 중앙승가대, 기본선원 3학년 재학생을

대상으로합니다. 

재가자에게는‘식차마나니계’가 다소 생소할 텐

데요. 간단히 말하면, 식차마나(式叉摩那)가 되기 위

해 받는 계(戒)를 뜻합니다. 식차마나란 사미ㆍ사미

니ㆍ식차마나ㆍ비구ㆍ비구니등으로구별되는출가

대중다섯부류중하나입니다. 

남성출가자가‘행자→사미→비구’의 과정을 거친

다면, 여성출가자는‘행자→사미→식차마나니→비

구니’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. 식차마나는 여성출가

자들에게만 있는 단계로, 식차마나니는 2년 동안 미

리구족계의계품과위의를배워익혀구족계를받을

만한계체(戒體)를이뤄야합니다. 

<식차마나니계본>에는식차마나니가배워야할네

가지근본과여섯가지법, 292가지위의(威儀)가상세

하게적혀있습니다. 네가지근본은△음욕을행하지

말것△도둑질하지말것△살아있는중생의목숨을

끊지말것△농담이라도거짓말하지말것등입니다. 

“계행(戒行)은 모든 도과(道果)에 오르는 사다리와

같고, 고해(苦海)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, 또한 일체선

과(一�善果)의 근본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

지않을때스님들의위의는한층빛을발할겁니다.

박익순기자 ufo@buddhapia.com

식차마나니계(式叉摩那尼戒)

<56>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한다면

중생들 교화 위해 다른 공부 참고할 수 있으나

부처님 가르침 놓고 외전 마음쓰면 수행에 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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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랜드연구소에서 2020년까지 인류

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16개를

발표하였다. 그중 8개가 생명과학 분야, 5

개가 IT 분야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, 자동

차, 그리고싸게짓는집등이다. 과연예측

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야

할만한가치는있다. 

산업혁명을 경험한 서구인들은 한국인

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

특한 경험이 있다. 그것은 과학기술을 발

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자본

주의 경제의 틀을 만든 경험이다. 예를 들

어, 비행기 자동차 전화 영화 TV 반도체

등 우리의 생활, 경제, 심지어 정신적인 지

평을 바꾼 발명들이 서구에서 나왔다. 혹

자는서구인은물질문명을 발전시켰고, 동

양인은 정신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,

이는단순한 이분법적인 시각이다. 서구인

도정신문명을 발전시켰으며, 동양인 역시

물질문명을 발전시켜왔다. 유럽의 도서관

을 가본 사람은 서구인들이 얼마나 찬란

한 정신문명을 발전켰는지 느끼게 될 것

이다. 그리고 타이베이의 고궁박물관을 방

문한 사람은 동양인들이 얼마나 기술을

정교하게 발전시켰는지 보게 될 것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을 결정지은

발명품들이 왜 동양에서 발명되지 않았는

가는 신기하게 생각된다. 이유 중 하나는

데카르트 이후 발전한 수학과 수학에 기

초한 과학의 발전이다. 예전에는 기술이

과학과 무관하게 발전되었지만, 근대이후

기술은 모두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. 요즈

음 비행기나 자동차의 설계에서 미분방정

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. 고층

건물, 터널, 교량에 이르기까지 유체역학

과 구조역학에 기초해서 설계한다. 근대

동양이 뒤진 이유를 과학과 수학의 발전

기회를놓친데서찾을수있다. 

요즈음도 새로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

이 서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러

한 전통과 경험 때문일 것이다. 짧은 시간

에반도체, 자동차, 철강, 그리고 조선산업

을 받아들여서 세계 제1의 기술국가가 되

었지만, 아직문화에는 과학기술이 충분히

젖어있지 않다.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이

해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고, 새로운 정

신도꽃필수있을것이다. 

21세기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알

지 못한다. 사람들은 과학의 종말을 이야

기한다. 혹자는 마지막 남은 과학기술 분

야를 정신과학을 포함한 생명과학으로 꼽

기도한다. 정신마저도 과학기술로 기술하

고 제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. 혹자

는 동양의 정신에서 인류의 복음을 찾기

도 한다. 대부분 동양제국에서 잃어버린

불교의 정수를 잘 간직하고 있는 한국, 그

리고 과학기술을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

정착시킨 한국이 세계의 횃불이 될 수 있

다. 랜드보고서가 예측한 16개 기술 분야

가 단지 인간의 편리만을 위한 도구가 아

니라, 인간, 그리고 자연을 조화된 행복에

기여할 수 있을지는 현대를 사는 부처님

법을배우는불자의몫일것이다. 

■서울대전기공학부

랜드 보고서

<75>

인류 영향줄 기술 생명과학 포함 16개 발표

도구 넘어 인간∙자연 조화된 행복 기여해야

그림 : 문병성

◈ 법사가 되는 길이
여기에 있습니다.

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
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.

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.

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.

④ 사찰∙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
지원합니다.

◆ 원서 교부 및 접수 : 22000077년년 22월월 2233일일까까지지(현재 접수중)

◆ 원서 교부 및 접수처 : 본 대학 교무처
부산교육원 (우편∙팩스 접수가능)

16년의 역사와 함께

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

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

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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